
“대표 건설사사무직노동조합, 변화 주체로 나설 때”
- 대표건설사 사무직 노조 이재명 지지선언 -

대우건설노동조합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표건설사 사무직 
노동조합연대’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이번 선택은 정권을 바꾸고 건설업의 
희망을 되찾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대외신인도 하락, 자재비 급등, 혼란스러운 부동산정책, 반복되는 
구조조정, 이어지는 장기 고용불안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산
업을 지탱하는 존재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나서야 할 때이며 건설산업의 위기와 
노동자의 희생은 더는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지선언문은 “정권의 무능이 만들어낸 공급난, 민간투자의 정체, 청년의 건설업 외면, 불합
리한 보상구조와 무대응의 고용정책까지 그 대가를 현장에서, 삶에서 감당해왔다”며 “다음 
대통령이 건설산업의 구조적 대개혁, 건설업 사무직 노동자의 권리회복, 청년과 미래세대의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함께 한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무직 건설 노
동자들은 단지 설계도면 위의 숫자를 다루는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이 아니다”며“산업
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내일의 비전을 동시에 짊어진 기획자들의 지
지선언을 감사하고, 무겁게 받아 들이다”고 말했다. /끝/

대표 건설사 사무직 노동조합연대 소속 노동조합 명단 : 대우건설노동조합, 현대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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